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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 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 실 2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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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

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

망을주는것이니라

(예레미야29장11절)

■지∙면∙안∙내■

분주했던 한 학기가 기말고사만을 남겨두

고 있다. 그동안 시험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우들은 기 와 함께 긴장감도 감돌 것이

다.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여름방학, 시끌벅

적 와 거렸던 캠퍼스는 조용해진다. 우리

는 방학 중 학교에 몇 번이나 올까?

이번 여름방학은 학교에서 보낼 것을 권

한다. 학교는 공부를 원하는 이에게는 도서

관이, 문화생활을 원하는 이에게는 문화광

장이, 피서를 원하는 이에게는 피서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센터를 찾아, 개방형열람

실에서는 그간 보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공

부를 하고 멀티미디어실에서는 DVD를 보거

나 자료를 찾아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이다. 

또 국제교류교육원이나 생애개발지원실

에서 준비한 각종 자격증 비반이나 어

관련 강좌나 캠프 등에 참가하는 것도 좋겠

다. 토익 Build Up 캠프, MOS Master 자격증

반, 토익사관학교 등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

다.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까지 환 받는 곳이

있다. 여 생커리어개발센터, 심리검사나 상

담을 받을 수 있는 카운슬링센타도 여름방

학 중에 한번쯤 방문하면 의외의 소득을 거

둘 수 있는 곳이다.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청춘을 싱

그러운 캠퍼스에서 만끽하길 권한다. 2학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박선화 기자,  사진 차정아(한식조리학 2)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 뜻 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주신 전주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간섭하여주셔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붙잡아주셔서

학문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 에 적분별력을 지닌

향력 있는 리더십들을 길러내는

참된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1학기동안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학사업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강한 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학기동안 갈등하고 분쟁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하셔서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교육하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김형규장로(산학협력지원실실장)

2~4 News
2면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RIS)사업선정

중소기업계약학과 석사과정 20명모집

멘티-멘토를 만나다

3면 전국 학교수선교 회

4면 한식조리학과‘선물’졸업작품전

패션전공‘고교연계 달란트, 나눔행사’

행정학전공 국회의사당,헌정기념관탐방

5 Opinion
독자투고

6 Culture
기자수첩, 문화산책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사설

8~9 Jump On
21C 아는 만큼 보인다

10 People
AMERICAN SPORTS UNIVERSITY
이사장 해리황 동문을 만나다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도쿠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14 중국어 신문

15 The JJ Globe

한 학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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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전주 신문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전
공주임 김홍건)는 중소기업청에
서 주관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
과로 오는 28일까지 석사과정

20명을 모집한다. 등록금 70%
를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며, 전북도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상으로
선발하고 5년 이상 재직자는 우
선 선발할 예정이다.

김홍건 교수는“중소기업형
계약학과는 2년동안 실무형 교
육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
결할 수 있는 석사급 고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
"라고 말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지역발전
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고 말
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인 탄소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
기 위해 연구기반 구축, 국가
R&D수행, 기업 집적화 등 탄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탄소밸리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전략을 위해 종합 마스
터플랜을 마련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우리 학은 2009년 교과부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전에서

‘탄소경량화 소재/부품/제품 설
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
이라는 주제로 전국 1위에 선정
됐다. 

그간 미취업자를 교육하여
12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
여 계속사업으로 선정돼 2010년
에도 탄소산업관련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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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총장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개
최한‘제 6회 평화와 번 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특강을 하 다.

‘국가, 지역 브랜드 현황과 미
래’라는 주제로 특강하 으며, 국
가브랜드위원으로써 현재 국가 브

랜드 지수, 한민국 브랜드 가치
변화 상세 분석, 한민국 브랜드
를 표하는‘경제/기업’, ‘과학/기
술’등에 해서 설명하며, 국가 브
랜딩 활동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해 특강하 다.

제주포럼은‘새로운 아시아, 평
화와 번 을 위하여’를 주제로
설정한 제주포럼은 23개국 1200여
명이 참가하 으며, 평화와 안보,
경제와 경 , 환경, 경 디자인, 문
화, 여성, 교육, 브랜드로 종합포럼
의 면모를 선보 다.

/ 이 중 기자

지난 1일 이남식 총장은 서울 코
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여는

‘2011 새만금 국제포럼’에 참가하
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통

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공동
으로 주최하 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위해‘동
북아시아와 새만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 다. 최근
경제상황과 한국의 새로운 성장산
업을 모색하여, 선도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새만금 특
별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
하 다.

/ 김광룡 기자

2011 새만금 국제포럼 참가

중소기업계약학과 석사과정 20명 모집
120명 탄소관련전문인력 배출, 등록금 70% 지원

제주포럼에서‘국가지역 브랜드’현황특강

총장 동정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RIS) 사업 선정
3년간 18억여원 지원받아,무주군 식품산업 육성사업

우리 학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2011년도 지역연고산
업진흥(RIS) 사업에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사업'(책임교수 최

종렬)에 공모하여 3년 동안 18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RIS 사업은 무주군에 산
업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식품산

업 육성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두
고 있으며, 산학협력단(단장 심
동희)에서 주관하여 (재)전라북
도생물산업진흥원, 무주반딪불
유통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3년 동안 국고 10억 5천만원, 지
방비 6억 9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리 학은 인력양성, 제품개
발,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 네트
워킹 등 학∙연∙산∙관 협력 사
업을 통해 산머루와 천마를 중심
으로 하는‘웰니스 식품산업의
메카 무주’로 키우기 위해 산학
협력 역량을 집중시키고, 무주군
의 태권도공원조성, 전통공예품
테마파크 사업 등 관광산업을 연
계해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 중 기자

무주군의 특산물인 천마와 머루주이다.

여 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
장 차진아)에서 마련한 여 생
멘토링 간담회가 6월10일(금) 오
후 12시 스타타워 3층 VIP룸에
서 열렸다.

여 생들에게 계획적인 학
생활과 체계적인 생애설계가 가
능 하도록 돕기위한 이번 멘토-
멘티 간담회 행사에

는 차진아교수, 서은혜교수,
제혜금교수, 전기흥교수, 최 기
교수 등 교내 교수님들과 CA, 취
업지원관 및 외부

전문커리어코치, 기업관계자
등 멘토 30여명과 김서현( 미
언어문화전공. 4)외 35명의 멘티
가 참여하 다.

차진아 센터장의 커리어멘토
링 프로그램 한 안내와 김유리
(건강기능식품학과. 4), 고아라

(한식조리학과. 1)의
멘토링 경험을 통한 소감문 발

표에 이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다.

차진아 센터장은“커리어 멘
토링을 통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발
견하고 생애설계를 하는데 도움
을 받기를 바라며 하반기에는 우
수멘토-멘티를 선발하여 시상
할예정이며 전문 멘토를 섭외하
여 커리어 멘토링을 더욱 확 하
여 운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
다.

여 생커리어개발센터는 그
간 여 생들의 커리어 개발과 직
장에서의 응능력향상을 위해
서 커리어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멘티-멘토를만나다
진로∙생애설계차근차근, 여 생커리어멘토링확 운 키로

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2011
년 지역스토리텔러양성 지원사업’
에‘전문 창작 과정 운 을 통한 로
컬 스토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책임
교수 이용욱)’이란 주제로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어 2천 만원을 지원받는
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우

수 작가를 노드(node)로 하는 스토
리텔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작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문
화적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며, 체계적인 스토리텔링 교육이 요
구되는 지역 스토리텔링 클럽과 전
문 작가의 창작 노하우를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링크화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고유의 소재를 시, 소

설, 동화 등의 서사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장르별 저명 작가를 메인으
로 하는 체계적인 창작 교육을 실시
하며, 고등학교 문예반, 학의 창작
동아리, 일반인들이 주축이 된 아마
추어 동호회 등 지역 스토리텔링 클
럽에 선택과 집중의 양질의 창작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스토리텔러양성지원사업선정,전문창작과정운

우리 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
관하는‘2011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등 총 3가
지 사업이 선정되어 총 3억 6천여 만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탄소경량화 소재,
부품, 제품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책임교수 김홍건/계속사업)으로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과 설계 중
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10
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전
국 1위로 선정되어 총 230명의 탄소

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 고, 이번 평
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계속사
업으로 선정되었다. 
‘전북 식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책

임교수 오 택/신규사업)은 식자재 물
류유통 인력 양성, 현장형 기능 인력
양성, 한식 숙수 양성, 프랜차이즈 창
업 인력을 양성하며, ‘완주 한지전통
문화산업’(책임교수 이유라/신규사업)
은 한지 제조 명인 양성 과정, 한지 도
배 명인 양성 과정, 한지 공예 창업 과
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해 도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신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소재에 해 교육
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식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
이며, 한지를 통해 지역 특화 및 문화
상품을 제조하여 지역 전통문화 상품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
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1 지역인재육성사업’선정, 최고의전문인력양성기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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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학과(학과장 한복진)

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지역혁

신관 105호에서 4학년 44명 재

학생의 '제 9회 졸업작품전'이 열

렸다.

본 행사는‘선물’이라는 주제

로 정하고, 정?효?사랑을 소주제

로 정하 다. 한국 음식은 물론

동서양 음식의 조리기법을 사용

하여 출품자의 개성에 맞는 개인

작품 44점을 선보 다. 또한 '혼

례'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전통

의례작품과 식품상품으로 개발

한 공동작품 15작품을 선보 다.

과 김민수(4)학우는“졸업

작품전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한계를 보았

고, 그 한계를 이겨낸 것 같다. 열

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

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식조리학과는 11년 전에 국

내에서 4년제 학에 한국전통

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로 개설되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

터 한식조리특성화 학으로 선

정되어 4년간 24억원을 지원받

아 한식전문 인력양성에 기 가

되고 있다. 

한식조리학과‘선물’졸업작품전
한식 세계화를 향한 힘찬 날개짓!

▲동서양의 음식과 식품상품으로 개발한 제 9회 졸업작품전‘선물’이 열렸다.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는

지난 2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외

식산업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이라

는 주제로 '제 4회 외식산업학과 학

술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재학생 160여명과 전

주지역 외식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

석했다. 외식산업학 4학년 학우들

이 그 동안 배운 외식과 관련된 이

론과 현장을 넘나들며 공부했던 내

용을 토 로 주제를 선정하여, 조

사 연구방법을 통해 졸업논문을 발

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희망 기자

외식산업학과'제4회학술제' 

패션전공,‘고교연계달란트나눔행사’

패션산업전공(전공주임교수
박현정)에서는 5월 28일 (사)전
북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소장

나 신)의 장애우를
학교로 초청하여 캠퍼
스 소풍과 패션 스텐
실 티셔츠 염색 강좌
를 진행하 다. 

창조관 잔디광장에
서 진행된 이번 행사
는 고교생 19명과
학생 10명으로 이루

어진 자원봉사자 29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우와1:1 짝을 이
루어 커플티셔츠를 만들고 커플

패션쇼,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체험과 나눔이 함
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운
되었다. 

달란트 나눔 행사는 향후에
도 강좌, 복지 시설 방문, 패션
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방식의 행
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나아가 경
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장애우들
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과학 학(학장 임성진)
소속 행정학전공 학생 45명과
지도교수 2명은 지난 3일과 4
일 양일간 진로탐색과 사회견
문 증진 및 행적학 전공의 심층
교육을 위하여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연수원등을방문하 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방
문하여 정부질문을 관람하고
헌정기념관을 방문하여 자료
등을 보며 역사와 행정의 현장
을 둘러보고 민주당 이인
표와의 간담회, 선거관리연수

원 프로그램에 참가하 다.
강성규학회장은“국회 탐방

후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현장
을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할수 있
다는 점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써의 국가 운 의 참여가 국민
으로써의 알권리를 배울 수 있
었다”고 말하고 ”행사를 4월부
터 준비하여 정부질문이 있
는 6월 3일에 맞춰 행사를 실시
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
은 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질문 관람, 정치인과 간담회 가져생애개발지원실(실장 이춘희)

에서는 우리 학 학생들의 외국

어 능력 향상을 위해 토익사관학

교를 열어 참가자를 오는 26일

까지 선착순 200명을 뽑는다.

토익사관학교는 오는 27일부

터 다음달 29일까지 5주 동안 스

타센터(238, 239, 240, 241호)에

서 열리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야가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job.jj.ac.kr,

문의: ☎ 220-2129 /권희망기자

하계방학중토익사관학교참가자모집, 선착순200명

학생생애개발처장(처장 고준

석)은 오는 30일까지 각 단과

학 행정실에서 경제적으로 곤란

한 학우를 선정(휴학생 제외)해,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은 이사장 및 아가페,

나눔장학금 Ⅰ,Ⅱ, 장애우 장학

생이며, 선발 방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평

점 평균이 2.5 이상이여야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2개이상 장학금

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한

가지만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상자를
위한 미래드림장학금을 한국장
학재단(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
청 후 학생지원실로 증명서를 제
출하면 된다. (문의 : 학생지원실
☎ 220-2164)         /권희망기자

2학기장학금신청하세요!30일까지, 단과 행정실

행정학 전공(전공주임 오재

록)에서 마련한‘공무원 특강’이

큰 인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평화관에서 강하 강사(한빛고

시학원)가 행정학전공학생과 다

른 전공학생, 타 학 수강자까

지 총 50여명을 상으로 한국

사를 강의하고 있다.

오재록 교수는“배우고자 하

는 학생들의 열정이 매우 높아 6

월 25일까지 총 1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사강의가 끝나면

2학기에는 국어 특강을 기획하

고 있다”며“앞으로 공무원시험

에 비한 특강을 꼼꼼하게 준비

해서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학회장은“학원에 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저렴하고 수

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

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

다. 

행정학전공공무원특강인기

50여명 수강, 2학기 국어특강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이 주관

한‘JJ-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경

진 회’가 지난 7일 에술관 리사이

틀홀에서 열렸다. 

청년창업 동아리의 우수 아이템

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번 경진 회에는 도내 고교 및

학 창업동아리 42개팀이 참가했다.

예심을 통과한 30개 팀이 결선을

벌인 결과 익산고 동아리‘스마트

버튼’팀(김유 , 김지선, 양성은)

이‘휴 용 단추미싱기’아이템으

로 학생 팀들을 제치고 최우수상

을 차지했다.

이형규단장은“의외로 고등학생

들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여 놀랐

다. 문제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창

의적 아이템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버튼

팀은 휴 용미싱기를 통해 단추를

쉽게 달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보

다. 고정된 미싱으로 인해 수리가

불편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전기흥 창업보육센

터장은“경진 회에서 학생이 내

놓은 아이템의 70%가 애플리케이

션 분야다. 스마트버튼팀의 아이디

어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다. 미싱

의 원리를 그 로 이용하되 일상생

활에서 휴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하고 휴 화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선정이유를 말했

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

트버튼팀은 700만원, 우수상을 수

상한 5개팀은 500만원, 장려상을

수상한 9팀은 300만원, 우수 아이

디어상 15팀은 100만원의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기술 및 창업, 경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

터 입주시 가점을 주게 된다.

창업동아리우수아이템경진 회

42개팀 열전, 스마트버튼팀 1위로 700만원 받아

행정학전공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탐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어교육

과 학생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국어교육과 이지광 학

우가 심한 두통을 느껴 신기독교

병원 신경과를 찾아가게 되었습

니다. 그곳에서 MRI 검사를 하

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만을 받은 채 퇴원 조치가 내

려졌다고 합니다. 

그 날 저녁, 갑자기 이지광 학

우와 연락이 되지 않자 급하게 자

취방을 찾은 친구들은 아무리 이

지광 학우의 이름을 불러도 답

이 없어서 119에 연락을 하게 되

었습니다. 구조 원들이 간신히

문을 따고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안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던 이지광 학우를 발견하 습

니다. 바로 전북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 지만 상태가 나빠져

서 뇌혈관까지 잘라내는 수술

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져 의식이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

니다. 

담당의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뇌혈관을 잘

라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더

라도 앞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들고 의식

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고 사

실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엄청

난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 가족

들은 현재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입원비와 이미 진행한

몇 차례의 수술, 그리고 내일 모

레 마지막 목숨을 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

실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한다

는 의사의 말은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학우 여러분!

한없이 절망적이기만 한 상황

이지만, 우리 학 1만 학우들이

함께 지광이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고 믿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서는 각 학생회

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동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

러 스타센터 분수 앞에서 이지

광 학우의 모금을 위해 일일 찻집

을 열고자 합니다. 

기말고사 공부를 하시면서 학

우님들이 조그마한 관심을 보내

주신다면 그 응원의 힘이 병상에

까지 들려 이지광 학우가 병마를

이겨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

니다.

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타센터 분수 앞에서 시

원한 아이스티를 천원에 판매하

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학생회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신가요? 한국의 날씨

는 변덕스럽지만 지낼만해요. 전

주 학교에 입학했던 날이 엊그

제 같은데 벌써 곧 방학이네요.

이메일은 자주 보내는데 편지는

거의 써 본적이 없어서 쑥스럽지

만 학교 신문을 통해 편지를 써볼

게요.

전주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는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많

이 외롭고 한식조리학과 1학년에

는 외국인학생이 한명도 없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어

요. 하지만 전주 학교에 입학한

날 한국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일본의 어디에서 왔어요?’‘한

국어는 어디서 배웠어요?’라고

말을 많이 걸어줘서 그 걱정은 바

로 사라졌어요.

예전부터 한국사람은 친절하

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도 친절

했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한국인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에는 천천

히 말해줘요. 시험 전날에는 필기

한 것을 보여주거나 모르는 부분

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저는 친

구들보다 3살이나 나이가 많아서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한국어강의를 모두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조리실습강의 때에는 4인 1조

로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데 내가 속한 조가 항상 늦게 끝

나서‘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

어요. 하지만 같은조의 친구들에

게‘언니,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언니와 같은 조로 배정되어서 좋

았어요’라는 문자가 와서 기뻤어

요.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겠다고 다짐했어요.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곤 해요. 교수님들

도 잘해주시고 국제교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

요. 

제 전공인 한국전통음식은 어

렵지만 공부하면 공부 할수록 흥

미롭고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어

져요. 저는 4년 동안 전주 학교

에서 열심히 공부하고‘한식세계

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

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에 엄마,

아빠에게 제가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어

요.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지

내세요!

From.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

운 다카하시 아즈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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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합니다! 친구를 살려주세요

스타센터 분수 에서 11일까지 모금

“한국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 한 꿈

To.일본에 계신 부모님

다카하시 아즈사
(한식조리학과 1)

김재현
(과학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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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각자의 원 한 꿈을 가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만 보아도 입, 편입, 취업 등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며 산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

해 사람들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하려 한

다. 그러나 과연 그 계획 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계획 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살다보면 많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에 당장 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나의 지인의 생활을 말할 수가 있다. 그는

‘카투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공부를 하고 있고,

그 목표에 맞게 생활을 계획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기흉’이라는 병으로 인해 그의 생활에는 많은 지

장이 생겼고, 그의 계획에도 많은 향을 끼쳤다. 이

렇듯 삶을 살다보면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최 한의 노력을 해서 계

획을 실천한다. 또 변수로 인해 절망을 느껴 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 한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끈기와 노력이라는 두가지만 있으면 된다

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

던 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

을 한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도 이 두가지만 있으면 기필코 꿈을 이루리라 생각

한다.

나는 20살 때 까지만해도 나의 계획에서 약간이

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포기하는 의욕 없는 그런 학

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정말 불쌍하

기 짝이 없는, 길을 잃은 거지같았다. 하지만 21살이

되고 한 여자를 만난 뒤에 나의 생활은 바뀌었다. 

지금은 큰 변수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

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뀐 뒤 많은 것을 느

낄 수 있었다. 쉽게 포기 하지 않은 결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 다른 것에도 도

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세운 계획에 변수가

생겨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쉽게 포기 하지 말라

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을 썼다. 

포기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

가 자신의 꿈에‘성취감’이라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끈기와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감”을 맛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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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학 진학률이 높

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약82%가 학에 진학한

다. 어느새 우리는 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하

고 있다. 더 좋은 학에 가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

를 들여가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말이다. 자기가 배

우고싶은 학문을 공부하기위해 비싼등록금을 내서

라도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것이다. 마음의 재산과

는 다르게 등록금은 점점 올라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 학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등록금을 평균 60~80% 인상한 것으로 조사

됐다. 비교적 등록금이 싼 국립 의 인상률은 오히

려 사립 보다 컸다. 우리 학도 지난해보다 등록

금이 올랐다. 등록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장학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학생 10명 중 5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다음 학기를 휴학할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취

업포털 커리어가 학생 659명을 상으로 설문 조

사한 결과, 48.9%가‘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윤이나(한문교육학 3)학우는

“등록금이 비싸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공

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통령이 해당 공약을 부인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은 주로 사립 학

생들이다. 정부와 재단의 지원금이 적어 등록금이

연간 약 1000만원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0년 전국 학생 2,136명을 상으

로 실시한 '등록금 마련 방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자의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

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 권희

망(사회복지 2)

학우는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자

기개발에는 꿈도 못꾼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녀는 "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나 경력을 쌓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시급

이 높고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입장인 나 역시 우리나라 등록금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렇듯 학 등록금

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학생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

는 경우가 많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분명 어려움이

따른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하면 안 된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반값 등록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지금 학생들

이 바라는 건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박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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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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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전주 신문

■문화산책∙책

이번 호 문화 산책에서 소개할 책

은 최인훈의 '광장'이다.

이 책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그 시절 학생인

이명준을 통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을 묘사하고 이념의 허상에 해 말

하고 있다. 이명준에게 갈라진 남과

북이 각각 따르는 체제는 결국 허상

이다. 체제는 절 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모두가 손해 볼 것을 감수

하면서도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키려 한다.

철없이 놀기만 하고 지적 허 만을 일삼았던 지난 시절, 나

름의 개똥철학으로 수긍하고자 한 논리가 있다. 국가 등 상위

기관에 의한 제도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이

론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개인 간의 약속으로 사회가 이루어

지고 법치가 성립한다. 더욱 강한 제도만이 우리 체제를 조금

더 친인간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심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

지만 1960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똑같다. 남한이나 북한

이나 세계 어디든 모든 것은 비슷하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몇 번씩 바뀌면서 민주화에 한 열망이 싹트고, 참여와 소통

이 이루어지며 국민 복지가 개선되었다 한들, 아직도 우리 사

회 우리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뿌리를 갖추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인류는 진보하며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인

훈이 보고 느꼈던 1960년과 20 가 된 내가 바라보는 2011년

의 50여년 간극은 인류의 진보와 역사의 발전을 논하기에는 너

무도 느린, 동시 적인 삶의 정지 상태가 아닌가 싶다.

1960년에 이명준이 꿈꾸던 중립국에서의 삶은, 내가 꿈꾸

는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다. 젊은 철

학을 가진 학생 이명준과, 이런 이명준을 만들어 낸 25살 최

인훈이 삶의 궤적을 몇 바퀴 돌고 난 후 중년에 바라보는 중립

국에서의 삶은 어떤 다른 모습일지... 이 역시 우리의 한 평생이

역사가 진보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가보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졌던 자기 개선

의 의지와 굳건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 없이 중립국을

택했을 것이다.

/박지은 수습기자

-삶과 세상에 한 진지한 고민-

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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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유학생활을 제외하고 서울을 벗어나 살
아보기는 처음이다. 느릿하면서 끝 여운이
긴 말씨도, 밑간이 깊은 손맛도, 팔이 안으
로 많이 굽는 정서도 낯설기 보다는 오히려
정겹게 느껴진다. 전주 생활 100일 만에

“맞아요, 그래요!” 신“그러지요~”가 자
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서울 한식당 반찬
들의 가짓수와 맛이 불만족스러워지기 시
작했다. 가끔씩은“we”와“they”의 구별이
진하고, 타인에 한 관심이 특별히 많은
문화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정
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문 발달심리학 책에서“정”을 설명
하던 구절이 생각난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
나지 않지만, 요는 정이란 사랑(love)도 아
니고 애착(attachment)과도 구별되는 정서
로 오직 한국사람 만이 정확히 느끼고 표현
할 수 있는 정서란 것이었다. 특히, “고운

정”과“미운 정”의 구별이 너무도 독특하
다고 했다. 1000년 묵은 전주의 정은 어떤
형태일지 궁금해진다. 

전주의 느릿한 삶이 좋다. 지난 10년
간 박사학위와 연구실적을 핑계로 꽃을 쳐
다볼 생각도, 맨발로 잔디와 흙을 밟아볼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올해 봄, 전주에서
너무도 오랜만에 새순을 자세히 들여다보
고, 꽃길을 걷고, 나무 냄새를 맡아보았다.
왠 호사인가 싶었다. 삶을 즐기려면 느리게
움직이며 알아차림(awareness)을 해야 한
다는 말이 떠오른다. 끝없는 일정으로 정신
없는 삶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무렵, 때맞춘 듯 전주에 오게 된
것이 내 삶의 유의미한 전환점처럼 느껴진
다.

느슨한 삶도 좋다. 길가에 삐뚤삐뚤 주
인 없이 남겨진 차들의 꽁무니에서 유머가
느껴지고, 신호등 색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 로 갈 길 가는 차들에서 생각 지 못한
자유를 느낀다. 아침에 마실 우유 한 잔을
사려해도 편의점 주위를 뱅뱅 돌며 잠깐 내
차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맘
까지 드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
한, ‘내 맘 로 주차’의 자유를 만끽 중이
다.

전주 예술치료학과 학생들도 좋다.
진심담은 칭찬 한 마디에 까만 눈이 반짝인

다. 진솔한 관심 한 마디에 숨죽 던 맘이
열린다. 빚는 로 빚어질 듯 순수하다. 내
게 맡겨진 그들을 제 로 가르치고 싶다.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의 눈인 것
처럼 학생들의 눈이 나를 성장시키리라 믿
는다. 

전주 에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경험에 한 호기심이
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는 호기심 많은 나
를 깨어있게 한다. 처음 부모님 집을 떠나
서 지금까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15
번 이사를 했다. 이번 달엔 전주 안에서 16
번 째 이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달
엔 서울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하니 17
번 째 이사도 예정되어 있는 샘이다. 도시
를 옮기고 이사를 하는 일이 고되긴 하지
만, 분명 나를 설레게도 한다. 호기심 발동
이다.

전주에서의 100일을 맞은 나의 현재
고민은 전주의 맛깔스런 음식과 느림의 여
유 덕분에 얻은 4 킬로그램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다. 갑자기 튼실해진 내게 서울
친구와 동료들이“전주가 살기 좋은가보
네!”한다. 사실이다. 적어도 지난 100일은.
이 100이 1000일이 될 때쯤엔 전주가 어떻
게 느껴질까.

전주에서의 100일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긴 여

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방학은 학기중에 경험

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

다.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다양한 SPEC 쌓아 풍성한 학생활을 유

하는 2011년 여름방학이 되어보자. 

첫째, 우리는 학기중에 전공서적에만 매달렸다.

그렇다 보니 교양서적, 문학서적, 고전서적 등 을 읽

을 여유가 없었다. 여름방학은 다양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성경을 통독해보자.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세계의 문호 섹스피

어 작품이 60 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으며

해리 포터 시리즈도 약 천 만권 팔렸다. 이에 비해

성경은 무려 2천 여 언어로 번역되어 매년 5천 만권

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 베스트셀러다. 최고의 진

리이며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인도하는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름방학이 되어 보

자.

둘째, 학 내에서는 여름방학을 위한 다양한 어

학 및 자격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맨투맨 학

습카운셀링 프로그램을 통한 기숙식 단기몰입 캠프

하계 토익 Build Up 캠프(2011. 06. 27(월) ~ 2011.

07. 15(금)), 여름학기 교내 어특별반(2011. 7. 4(월)

~ 8. 19(금)),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토익사관학교

(6. 27(월) ~ 7. 29(금)) 등의 어학 프로그램과, 여

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개최하는 국제공인 MOS

Master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6. 20(월) ~ 2011.

7. 1(금))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본

어학지식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자.

셋째. 하계 방학중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 프랑스 부르고뉴 학,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학(뒤셀도르프), 일본 구루메 학, 중국 소호학원에

서 실시된다. 또한 (사)아시아교류협회에서 주관하

는 2011 아시아 친한 친구 해외봉사단 in Laos가 8

월 20일 ~ 8월 27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된다. 라오스의 초등학교 교육봉사활동과 아시아 청

소년 팀별 주제토론 및 팀별 발표, 아시아 문화 페스

티벌, 문화탐방 등을 통해 아시아 청소년 국제 활동

을 활성화하고, 하나 되는 아시아 친구들의 교류와

화합을 이루며 해외 견문도 넓히고 어학실력도 높이

며 해외 학생과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경험해 보자.

넷째,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자.

전주시, 전라북도전주시교육청주관 학생/청소년

자원봉사 멘토링 캠프가“자원봉사! 우리가 간다”로

주제로 7. 27(수) ~ 29(금) 청정인성수련원(완주군

구이면 소재)에서 개최된다. 또한 걸스카우트 연맹

이 주관하는 국제야 이 강원도 고성 잼버리장에서

Plant! Grow! Share!라는 주제로 07.25(월) ~ 31(일)

운 되며 50개국 12,000명이 학생이 참석할 예정

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한국 학사회봉사협의회

가 학의 사회봉사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봉

사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자 주관하는 2011년

하계 과학나눔 봉사단 프로그램도 있으며, 한국국제

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2011

KF Summer Lecture Series>, 외교통상부 외교안보

연구원이 학생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외교현안

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관하는 ‘ 학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워크샵’도 두 차례에 걸쳐

(7.11(월)-15(금), 7.18(월)-22(금)) 개최된다. 이는

국제적 감각을 증진하며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번 여름방

학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미지의 것을 추구하며

학기중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것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여름방학이 되길 기 해본다. 

<다양한SPEC 쌓는여름방학되길>

사 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씨
름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
게 되었다. MBC ‘ 학장사 씨름 문경 한
마당 회’에서 개인전 3체급 역사급
(105kg 이하) 우승, 지난해 학 장사 씨름

회 및 통령기, 시∙도 항 등 전국
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우리 학 씨름부
이중현학우를 만나보았다.

-우리 학의 씨름팀에 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 학의 씨름팀은 1학년 6명, 2학
년 3명, 3학년 3명, 4학년 1명으로 총 13명
으로 이 루어져 있다. 씨름은 새벽과 오전
과 오후, 야간으로 운동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 씨름을 하기 전 토끼뜀과 목마, 튜브
끌기로 이루어진 하체운동이 있다. 비전
공과 학 앞에 있는 운동장을 돌기도 한
다. 그리고 씨름은 신흥고등학교에서 장수
군청과 신흥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운동
한다. 

-씨름을 하게 된 계기는?
10남매 중에 막내이신 아버지는 어릴

적에 중학교 씨름부의 선수이셨다. 할아버
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버지
는 씨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만두시

게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버지의 꿈을 이루고자 씨름팀을 직접 찾아
갔다. 그 때부터 씨름을 배우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

-선수로서 운동을 그만 두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운동은 정말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
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
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운동을 하는 사람
은‘힘들어서 한번 도망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도망을 가는 것’에 해 공감이 갈
것이다. 

한 번은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때
코치님이 말 하신 것이 생각이 난다. “씨
름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나도 이 길을
걸었고, 이겨냈기에 여기까지 왔다. 힘들
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 순간을 잘 이겨내
면 너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힘을 내
거라.”가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도 하지만, 여태까지 짧은 씨름의 길을 걸
어온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나에게 있어서 씨름이란...
씨름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목표 다.

또한 씨름은 내가 가야 갈 길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천하장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 나갈 것이다. 그
리고 우리나라에서 씨름이 일본‘스모’에
비해 많이 관심이 적은편이고, 지원도 많

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씨
름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앞으로의 목표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면 돌아오

는 10월 초에 있을 전국체전에서 우승하
는 것이다. 전라북도 표 7명이 출전하는
데,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지금은 정식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
수생활을 하고 있다. 시청이나 구청, 도청
에서 돈을 받고 씨름을 하며 홍보하는 실
업팀에 들어가서 정식 선수생활을 하고 싶
다. 실업팀 선수가 되려면 많은 실력을 겸
비하고 우승을 쌓아야 한다.

-씨름팀에게 하고 싶은 말.
4학년 선배님이 운동을 할 때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 같은 동기, 후배들 또한 서로가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좋다. 가족 같
은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
다. 우리 모두 열심히 운동해서 올해는 많
은 수상을 하는 씨름팀이 되었으면 좋겠
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씨름
장 모래가 딱딱해서 다칠 위험이 크다. 그
래서 씨름장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로 바뀌
어 졌으면 좋겠다.

/ 권희망 기자

미니인터뷰

씨름 3관왕을 차지한 이중현 학우(체육학부 3)를 만나다.

“씨름은내꿈이자,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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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전주 신문

■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 멋진 옷차림이 행복을 만든다!

■ 왜 내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지?

세계 공통의 미스테리가 있다… 바로 내 옷장엔 언제나 입을 옷이 없

다는 것이다. 부분 실제로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옷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도시마다 옷 가게가 넘쳐 나고 백화점의 한두 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층이 패션 매장인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들

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일까? 그건 바로 패션이 지

니고 있는 어떤 힘 때문일 것이다.

■ 패션이란 무엇인가? 

그 패션의 힘이란 무엇인가? 멋진 옷차림을 하고 싶은 마

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패션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결코 멋진 옷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일까?

패션은 시 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유행, 관습, 도

덕,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패션이다. 패션은 마치 신문의 1면 톱기사와도 같다. 그만

큼 시 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패션이란

우리가 입는 것은 물론 마시는 것, 화, 음악, 광고, 차, 장

소… 이 모든 것이 패션이며, 패션은 또한 이 모든 것을 반 한다. 따라

서 패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명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 패션은, 단순히 트랜드를 반 한 멋진 옷만

을 쇼핑해서 착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멋진 옷을 입기 위해

S-라인을 위한 몸매 관리에서부터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과 손에 든

고급 핸드백, 그리고 의상에 맞는 구두까지 신경을 쓴다. 나아가 여기

서 끝나지 않고 유명 커피 전문점 로고가 찍힌 커피 한 잔을 드는 것 까

지가 진정한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패션은 시 정신과 자기표현의 철학을 담고 있다. 지구 환경을

염려하고 자연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 트랜드로‘에콜로지

(Ecology)'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봐라! 이 지구의 환경문제를 고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옷을 입는다!”라는 시 정신을 에콜로지 풍의

옷에 담아 자기주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은 때와 장소에 맞는 착장을 필요로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착장 제안이란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아름다운 것

이고 멋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멋진

착장이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T(Time).P(Place).O(Occasion)에 따른 옷차림은 그래서 중요하

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올바른 착장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온 타임(on time=회사나 공공기관, 면접 등의

근무 시간)은 비즈니스에 알맞은 품격있고 말끔한 정장 차림을, 두 번

째 오프 타임(off time=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인

시간)에서는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적합한

세미 정장 차림을, 세 번째 위크앤드(weekend=

주말이나 휴일의 휴식 시간)에는 편안함과 기능

성을 겸비한 스포티한 캐주얼 차림을, 마지막 네

번째 애프터 식스(after 6=오후 6시 이후의 공식

파티나 만찬, 음악회 등의 시간)에서는 규정된 드

레스 코드에 맞춘 턱시도나 드레스의 착용이 좋

은 옷차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착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첫인상과 의복

위에서 말한 라이프스타일 별, 착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 를 탐색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첫인상

을 갖게 된다. 

첫인상! 처음 만난 상 에 해 상 의 허락도 없이 내 자신의 생각

로 규정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첫인상이다. 거꾸로 상 방 입장

에서 보면, 나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생각 로 나를 규정하 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의복의 착용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며,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의복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을 위장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좋은 의미의 위장은 자

기 자신을 좀 더 아름답고 보다 좋은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상 의 옷 차림을 보고 그의 첫인상

을 평가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인사담당

자 243명을 상으로 실시한 결과, “입사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

차림이 당락에 향을 준다”는 답변이 66.7%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옷 잘 입는 법

그렇다면 좋은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 좋은 옷차림으로 옷 잘 입는

멋쟁이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옷 잘

입는 멋쟁이가 될 수 있을까? 명품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옷을 잘 입는

다고 할 수 있을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어느 옷

이든 소화 할 수 있는 자신의 몸매를 만들어야 하

며, 두 번째는 트랜드에 맞게 잘 조합하여 당당히

착용해보는 용기이다.

최근에는 알뜰 멋쟁이들을 일컫는 '리세셔니스

타'(Recessionista)들이 늘고 있다. '리세셔니스타'

는 몇 년전 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처음으

로 사용한 신조어이다. 경기침체를 뜻하는 '리세

션'(recessionon)과 최신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

자라는 뜻의 '패셔니스타'(fashionista)의 합성어

로서 비교적 저렴한 옷으로 멋진 차림을 하는 사

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고급 패션 거리‘청담동 길’에는 손님이 뜸하고

‘신사동 가로수 길’에는 리세셔니스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로 늘 북

적 는 조적 풍경을 보더라도 비록 값비싼 옷이 아니라도 충분히 멋

진 옷차림을 만들 수 있다는 새 흐름을 느낄 수 있다. 

■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온다. 자기 자신을 사

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도 사랑해 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왜

냐하면 자아 사랑은 타인에 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

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멋진 옷차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내 모습,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마음 밭에 수없이 자라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라는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라고 한 이 생각난다. 당연한 일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

는 훈련을 반복하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감사합니

다”라고 표현할 때 더욱 감사할 일들이 눈앞에 확 펼쳐지고 어느 날 내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일상의 행

복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의 멋진 옷차림이다. 작다면

작은 옷차림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거울

에 비친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에 만족하게 되면,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멋진 내 모습에 감사하게 된다. 이 감사의 크

기가 바로 내 행복의 크기가 될 것이다. 결국 행복은 옷 잘

입는 나, 멋진 옷차림의 모습으로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데

서 시작되는 것이다. 

만족하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 행복은 감사의 크기와 비례

행복은, 멋진 옷차림의 모습으로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데서 시작

경 문 수 교수
(패션산업전공 객원교수

전 (주)예신그룹(코데즈컴바인,마루 등)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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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1980년 전주 학교를 다니셨

는데 그 당시 학생활에 해 말 해 주

신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효자동 캠퍼스

가 아니고 구 노송동 캠퍼스 다. 야간 학

을 다녔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던 정읍의 화

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마치고,

전주로 가서 수업을 마치고 밤에는 처음에

는 택시를 이용하고 하교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건의하에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

여 집으로 갔다. 일주일에 한번씩 했던 채플

(chapel)은 현재 나의 신앙의 밑걸음이 되었

다.

- 학 졸업 후 언제 도미를 하 으며

도미 후 미국에서 성공한 재미 사업가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 성공하셨는지?

1981년 8월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생

활을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가방 2개를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때만 해도 미국 유

학이 지금에 비하면 많이 없었고 미국 학

에서 경 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미국은

정부가 돈이 많으니 정부상 를 사업을 하

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첫 사업으로 주정부와

계약하여 고속도로 관리사업을 시작으로 미

군의 헬기 관리 등 에러사업을 했다.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말보다는 남들이 못하는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 사업문제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었는

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스포츠특화 학인 ASU를 설립하 는지?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

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있으면서 지역 태권

도 회를 후원하면서 태권도 사범들을 많

이 접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미국에 태권도

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원래 교사출신인 내가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범들의 이런 제안에

해 검토하다가 미국에 스포츠 특성화 학

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

었다.

처음에는 한국체육 학교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체육전문 학들을 검토 롤모델로 삼

아서 검토 해 보았으나 미국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따로 없고 생활체육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선수육성이 주목표인 엘리트 체육학

교보다는 스포츠 관련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

로 개교 했다. 물론 선수육성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 2006년 ASU를 설립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설립당시와 현재의 발전상황에

해 말 한다면?

2006년 맨 처음 ASU를 설립했을 당시는

3명의 태권도 선수로 시작하 지만 지금은

학사과정은 물론이구 학원과정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에서는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일괄적으로 학사관리를 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위임되어 있어서 주

교육국에서 학사관리를 하는데 체로 학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

가해 주고 개교 후 3년간의 운 실적을 보

고 정식인가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

리학교도 이미 3년이 넘어 주 교육국의 정

감사를 받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스포츠 경 ,

마케팅, 레크레이션 지도, 스포츠멀티미디

어, 골프경 학 등 전공 학과가 있지만 내년

에는 스포츠외교학, 신학, 무도학과, 스포츠

모델링 등 많은 학과들이 신설되고 특히, 동

양의 의술인 한의학을 스포츠의학에 접목시

키려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학으로 성

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

한다. 연간 450만 달러(한화 약 500조원)이

상으로 이는 할리우드로 변되는 화산업

의 7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예산

규모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러한 시장규모

로 스포츠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필

요로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스포츠산업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 미국의 스포츠 시장과 ASU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SU에서는 미국의 각 스포츠 관련 단체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월트디즈니사와 인턴쉽을 체결했

고, LA Dodgers, LA Galaxy 등 프로구단의

프런트에서 재학 중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

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원 취업을 목표

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단 스포츠 산업분야가 아니더라도 미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공원(각 공원마다 체육

시설이 들어서 있음)의 수익창출을 위해 체

육 지도자가 배치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

어 진로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아도 될 것이

다.

- 앞으로 전주 학교와 ASU와의 관계

및 전주 학생이 유학올 경우에 한 배려

는 있는지?

ASU는 California주 San Bernardino 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시청, 법

원, 카운티 경찰서 등이 위치하여 있으며 특

히 유흥가가 없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한인 학

생들을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과 함께 어

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중이다.

또 다양한 장학금 지원 시스템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주 학을 졸업한 선배로 형편

이 어려운 후배님들이 유학 올 경우 다른 학

생들 보다 좀 더 낳은 조건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 ASU의 미래에 한 비전과 꿈을 얘

기한다면?

내년에 국비유학생을 100명을 받기로 노

동부와 계약을 하는 등 학교에 한 이미지

가 많이 개선되었고 신설 학으로서 미국사

회 내에서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할리우드

의 스타거리처럼 세계 최초로 스포츠 스타

거리를 조성하여 (ISAS, International Sports

Avenue of Stars) 학교를 스포츠교육, 스포

츠산업, 스포츠관광을 하나로 묶어 활용하

려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의 많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WBC(세계복싱기구)

박물관을 교내에 설치하여 세계 챔피언 200

여명을 초청하여 성 한 개관식을 진행하기

도 하는 등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 ASU가 전 세계의 스포츠를 선도하는

학으로 성장하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 학교 후배들에게 재미 사업가로서 그

리고 ASU설립 이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생은 살다보면 한편의 연주와 같은 생

각이 든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말과 같이 이

세상은 정말로 할 일이 많다.

여러분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

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의 형

편과 조건을 탓하지 말라. 오히려 그 악조건

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크게 만들

것이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
”이번 호 만나고 싶은 사람은 1980년 2월 경 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한 재

미 사업가에서 미국최초의 스포츠산업특화 학인 AMERICAN SPORTS

UNIVERSITY(이하 ASU) 이사장으로 변신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

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Harry Hwang 박사(한국명 황

형규)를 e-mail을 통해 그의 꿈과 비전을 들어 보았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이사장

해리황 동문(80, 경 학과 졸)을 만나다

진실로바라는것이있으면

기도하며최선을다해노력하세요.

언젠가그자리에도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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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새로운 교

수 학습 방법과 교수법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우들에게는 다양한 전략적 학습방법 교육

과 실천기회를 제공해 학습 만족도를 높여 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수 지원으로는 강의촬 분석 서비스인“교수법

컨설팅”, 교수자에 맞는 개별적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

는“수업개선 Mentoring Program”을 통해 보다 나은 연

구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원간 팀별 소모임을

통해 교수(teaching)역량을 강화하는“교수법 연구 소모

임”, 교수능력강화를 위하여 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

는“교수법 연수”, “ 내∙외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특강을 지원한다.

학습 지원으로는 재학생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JJ

Superstar Fair”를 실시한다. 재학생으로 하여금 학습능

력 증진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학습전략 및 학습

방법 특강”과 전공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외

부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공동체 및 팀워크 의식을 배

양한다.

매체제작 지원은 교육용 콘텐츠의 매체변환 서비스

와 기자재 여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e-learning 지원을 통해 효율적 교

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기간 및 참여방법은 교수∙학습∙e-learning

지원의 경우 매년/학기별 학기 초에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일정은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씩 상이 다를 수 있

다. 사업이 진행되어질 경우 전주 학교 홈페이지와

(http://jj.ac.kr)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그룹웨어

회람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CTL) 홈페이지 주소 :

http://ctl.jj.ac.kr/

교수학습개발센터(CTL) 위치 : 학생회관 2층 213호
/김광룡, 이 중 기자

교수∙학습∙매체제작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극반 볏단은 1978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있는 동아리다.

전북 '기린극회'와 원광 '멍석'과 함께 전북 도내
3 연극동아리 중 하나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공연했던 '김종욱 찾기'를 최근으로 하
여 총 102번의 정기공연을 했고, 오는 2학기에 103번째
가을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회장 박종원 (국어국문
4)학우는“우리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이지만, 프로 못
지 않은 마음과 함께 피와 땀으로 점철된 노력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103번째 공연을 기다려 주시길 바
란다”고 말했다. 

/문 균 수습기자

∙위치 : 학생회관 528호

∙연락처 : 박종원 회장(010-8448-9996)

Q. 시험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나만의 방
법은??

- 내가 좋아하는 CCM 음악을 듣는다. CCM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나아진다.

주현경(사회복지학 2)
- 조용한 캠퍼스를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친구와

산책을 한다.   최혜진( 체건강학부 1)
- 세수 한번 하고 나가서 바람을 쐬고 20분정도 쉰 다

음에 공부 시작!!   김병문(상담학 3)
- 사탕, 초콜릿, 커피, 젤리 등등 간식을 먹는다. 

이유리(경찰행정학 4)
- 내가 다니던 요가학원에서 배운 동작을 취하거나,

운동을 한다.   박소연(국어교육학 3)
-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바람을 쐬면서 이야기하

고 음료수 한 잔의 여유??   익명(정보시스템학 3)
- 시험공부 하는 것을 멈추고 만병통치약인 잠을 잔

다.  오지예( 체건강 1)
- 친구들과 시험이 끝난 후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정

한 뒤에 계획을 세우면서 스트레스를 잊는다.
조보람(일본언어문화전공 2)
- 일단 먹는다. 먹으면서 시험에 한 스트레스 이야

기도 하고, 수다를 떨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익명(리빙디자인학 1)

※ 기타의견
- 여자친구를 만난다. 보는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수

그러든다.   채범규(경역학 3)
- 복분자를 마시며 한다. 알딸딸해서 기분이 업되고

잠도 깨고, 집중도 잘된다.   진서경(사회복지학 3)
- 화 한 편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본다.
익명(재활학 4)
- 노래방을 간다. 속에 쌓 던 시험에 한 설움과 울

분을 터뜨린다. 그러면 속이 아주 시원해진다.
익명(컴퓨터공학 1)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
오른 분은 전주 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
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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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인터뷰

★ 777호 당첨자 ★

명지현(관광경 학 4)            이동교(경 관리 2)
이은혜(부동산학 2)                김은준(교회실용학 1)
진현경(중등특수교육학 3)      한유정(상담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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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
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655-8030)

778호

스도쿠 풀어보기

777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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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

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온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

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

떻게 채워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한 노신사가 지하철을 탔다. 주일 아침

이어서인지 차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신문보는 사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사

람, 졸고 있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어느 역에서 30 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들

을 데리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소란을 피우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고, 발에 걸리는 물건을 차기도 하고,

옆 사람의 신문을 가로채기도 하며 야단법

석을 떨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

의 아빠의 태도 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듯이 지긋이 눈을 감

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노신사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의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워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타일러 주세요”그 말을 듣

자 그 사람은“선생님 말 이 옳습니다. 저

도 애들은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우리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애들 엄마가 세상

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 말을 들은 순간 노신사

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한 순간에 그는 딴

사람이 되어 버렸다. 시각이 바뀐 것이다.

짜증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남자의 고통이

자기 가슴에 진하게 려 왔다. 그러자 노

신사는 이렇게 말했다“선생님 미안합니

다. 제가 너무 몰랐군요. 제가 뭐 도와 드릴

것이 없을까요?”

이런 변화를 놓고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는 시각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앞

에 펼쳐진 세상은 이 예화에 나오는 지하

철 분위기와 다를 바 없다. 소란을 피우며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보아도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그러

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고

린도후서 5장 17절은“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 하

고 있다. 주님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

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은 바꾸어진다.

슬프고 화나는 일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여

겨지지 않는다. 이전에 못마땅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

한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삶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예수님은 일에 분주하고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에게‘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 하신다. 그

렇다.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

면, 꽃 한 송이에도 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

다. 푸른 하늘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환

희를 누릴 수 있다. 행복은 오늘 여기서 누

리는 것이다. 나름 로 정해 놓은 조건이

충족될 때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

에는 많은 어둠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도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수정되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 ‘발
달’에 한 정의를 듣는 학생
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수억 년
에 걸쳐 유인원에서 우연히 진
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로 지어진 사람
이기에 수정에서부터 신생아
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
년기를 걸쳐 죽음에 이르기까
지 발달의 과정이 오묘하고 신
비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로 너
를 지으신 하나님, 복 중에 짓
기 전에 너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을 소개하자 행복 바이러스가
강의실에 퍼진다. 

▼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주
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
라본다. 새롭게 희망의 불을 지
핀다. 바로 그 불이었다. 코발
트빛 바다, 깎아지른 해안절벽,
기괴한 바위, 원시림을 가득 채
운 희귀한 나무와 꽃, 절벽 위
에 그림처럼 펼쳐진 평원 죽
도… 알려진 곳 보다 아직은 알
려지지 않은 비경을 더 많이 간
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외지
인을 뺀 원주민 7천여 명 중
70% 이상이 주님을 접한 축
복의 땅, 교회가 두, 세 개 세워
지지 않은 마을이 한 군데도 없
는 울릉도에서 만난 희망의 불
이었다. 상담학과 졸업여행. 술
한 방울 입에 지 않고도, 마
을 중심부에 가장 아름다운 모
습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
니면서도 3박4일을 신나고 행
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학문화를 꽃 피우는 일
에 상담학과가 앞장서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그 희망의 불이
다. 

▼ 예수를 만나면서 언제부
터인가 낯선 단어로만 생각해
왔던‘행복’이 새로운 감동으
로 다가왔다. 언제부터인가 잊
어버리고 있었던‘희망’이 소
중하게 되살아났다. 너무 좋아
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강의실에서, 각급학교에서, 관
공서에서, 교회에서, 복지기관
에서, 신문과 잡지에서 문자언
어로 음성언어로 외치기 시작
했다. “오늘부터 행복의 여행
을 떠나십시오. 이제 희망의 여
정을 시작하십시오.”언제 어
디서 누구를 만나든 권면한다.

“ 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 어
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끈, 예수를 붙잡으십시
오.”아멘.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안목을 바꾸는 지혜”(전도서 11:7-10)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 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시

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앞에 우뚝 세워주시

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주심을 받

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

님의 말 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

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서 우

리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

지 않습니다. 명예, 위치, 부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

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 인

맥, 나의 능력 등이 우리를 세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낙

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남이 가지고 있지 못

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

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

고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이십

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각 로 풀

리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한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이 순조

롭게 잘 될 때도 방법이 좋아서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보다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

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

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

심하기까지도 합니다.잘 되면 축

복이고 잘못되면 벌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현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봐야합니다. 문제의 본질

은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말 안에서 하

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에 있습

니다.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말

을 아시지요? 용을 그린 다음 마

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

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

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상

황이 바뀌면 언제나 변화할 수 있

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

고 고백합시다. 그래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끝내주

시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세움받

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버립시다.

이 세상에 내가 나의 힘만으로 이

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

니다. 미천한 나의 능력과 지식으

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맙시

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

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어리석음

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

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명기 28:1)

행복한 사람, 세워지는 사람

김정호
(경 학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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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태 목사
(전주신광교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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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년∙ 학∙교사창조과학비전캠프‘천지창조6일’
창조과학회 전북지부에서는

‘천지창조 6일’라는 주제로 7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간

의 일정으로 전주 학교 JJ아트

홀에서 학부와 청년부, 교회학

교 교사들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

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낮 시간을 통

해서는 창조신앙다지기를 위한

특강과 창조과학 강연이 진행되

며, 밤 시간에는 말 과 기도를

통한 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유은성, 좋은이웃찬양선

교단 등의 찬양사역팀

이 함께하는 찬양의 시

간도 계획되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

앙 회복을 위한 지성과

성의 균형 있는 캠프

가 될 것이다. 

접수는 오는 7월 7

일(목)까지이며 등록비

는 7만원(6월 21일 이

전 등록시 6만5천원)

이다.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6.01(수), 06.08(수) 학교회 가정세미나

- 06. 08(수) 임실고등학교 - 06. 09(목) 부안교육청

■새벽예배 월~금 06:00     ■주일낮예배 주일 11:00

■ 학청년부 주일 13:30         ■수요예배 수요일 19:00

<< 학교회 예배시간 >>

학생생활관에서는 매달 5, 15,

25일을 에너지절약 day로 지정하

여, Save Green 점호를 실시하 다.

Save Green 점호 방법으로는 층

장을 무작위 배정하여 점검하도록

하 으며, ‘에어컨(여름철 26。C)

및 보일러(겨울철 20。C) 온도 설정

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하

기’, ‘컴퓨터 절전모드 설정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멀

티콘센트 사용하지 않기’를 점검하

다.

한편, 이번 학기 에너지 절약 실

천 우수 층에는 스타타워 C동 4층

관생 36명이 선정되어 학생생활관

에서 제작한 기념품‘한지부채’를

받았다.

학생생활관에선 앞으로도 관생

참여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강화하

여에코 생활관 구축에 힘쓸 것이다.

Save Green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기념품 증정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6월 17(금)~18(토)일 이틀에 걸쳐

1학기 정규 퇴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규퇴사는 학기 입사자 1,000여명

을 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생들의 편의를 고려하

여 운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개인

별 퇴사점검을 자가점검 실시 후

퇴사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한편, 운 사무실에서는 무단퇴

사 시 시설보증금이 공제되므로 주

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 다.

학생생활관 1학기 퇴사 실시

선교단체 및 기독동아리 간사

간담회가 지난 9일 12시 스타타

워 VIP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신앙 성숙과 훈련을 위

하여 수고하신 간사들을 위해 기

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2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학을 맞이하여 선교단체와

기독동아리에서는 수련회와 아

웃리치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

며, 2학기 시작과 함께 월 1회 간

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학기 종강 선교단체 및 기독동아리 간사 간담회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

는“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2011년 선교지원

실 하계 워크숍 및 성훈련을

진행한다. 

선교지원처 1학기 업무에

한 평가와 채플 리뷰의 시간을

갖고, 2학기 업무와 채플에 한

기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하계 채플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지원처가 은혜와 성령이 충

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채플 컨퍼런스

학교회(담임 김승수목사)에

서는 6월 1일과 6월 8일 저녁 수

요예배 시 장선철 선교지원 처장

(상담학과 교수, 선교지원처장)

을 초청 가정세미나를 개최하

다.

가정회복과 행복한 가정을 주

제로 열린 금번 세미나는 부부

및 부모로서의 역할과∙사명 그

리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녀

들에 한 사랑을 믿음으로 보여

주고 실천하고자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하나님만이 모

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

길 기 해 본다

학교회, 장선철처장 초청 가정세미나

학생생활관에서는 6월 10일
에 상점이 많고 벌점이 없는 우
수관생을 상으로 포상을 실
시하 다. 2회째를 맞는 이번
생활모범 우수관생 포상에는
김자경(스타타워/문화관광2),
안재진(스타타워/사회과학4)
관생이 선정되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생활관기도회에서 모범을 보인
권태종(스타타워/부동산4), 이
찬 (스타타워/자동차기계공
학2), 박다솜(스타타워/체육.4)r
관생도 우수관생으로 선정되는

에를 안았다.
이번에 우수관생으로 선정

된 김자경 관생은“공동생활이
기 때문에 수칙위반을 하면 타
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
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그런 생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생
활관 행사에 적극 참여했던 것
이 포상을 받은 이유가 된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서 장선철 관장은
“이번에 모범 우수관생으로 선
정된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생
활관 생활에 모범을 부여줄뿐
만 아니라 전주 의 위상을 높
여줄 수 있는 수퍼스타로 거듭
나길바란다”며이들을치하했다. 

학생생활관생활모범우수관생포상실시

전라북도를 위한 기

관장 목요기도회(회장:

이남식 전주 총장)가

오는 16일 스타타워 3

층 VIP실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전북 홀리클럽은 깨

끗한 사회, 거룩한 도시를 표방

하며 나부터 변화하여 가정과 직

장,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

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

라북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내

크리스천 기관장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다.

2011년 여름방학, 2학기 학생생활관 관생 모집
2011학년도 여름방학 및 2학기 학생생활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생활관

▣ 모집단위 및 기간
① 여름방학 입사 ∙3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7월 8일) ∙10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8월 26일) 

② 2학기 입사 : 16주 (2011년 8월 29일 ~ 2011년 12월 16일)

③ 반기(2학기+겨울방학) 입사 : 26주 (2011년 8월 29일 ~ 2012년 2월 24일) 

▣ 모집일정

▣ 입사신청방법 | 전주 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tartower.jj.ac.kr) 회원 가입 → 입사신청

▣ 생활관비 납부 1)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2) 입금계좌 : 광주은행 580-107-000294 스타타워(유)
※ 주 의 사 항

-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식비포함)를 미납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미등록 결원 발생 시 기신청자에 한하여 선정

- 입금 시에는 해당 입사자의 성명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타인입금시홈페이지상담신청에 작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여름방학룸메이트는랜덤배정될 예정이며 2011-2학기 룸메이트 신청은 생활관비 납부 후 룸메이트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작성

▣ 생활관비

비고. 1. 상기에서 반기 입사는 4주분의 생활관비가 할인된 금액임(26주 → 22주 금액)
2. 식비는 1일 2식(1식 2,000원)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방학기간에는 별도로 이용자를 파악하여 운 할 예정임

3. 생활관비에는 식비와 입사 시 집기비품 파손에 한 시설보증금(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시설보증금은 퇴사 시 정산 후 환불할 예정임

▣ 특전 : 학생생활관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에 소정의 수강료를 지급 후 참여 가능.  

1) 여름방학 : 어캠프 2) 학기 : 취업 및 자격증관련

※주의사항 : 학생생활관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음.

스타타워 운 사무실 TEL. 063-239-5500~5501 FAX. 063-239-5506     스타빌/스타홈 운 사무실 TEL. 063-239-6100~6101 FAX. 063-239-6104

생활관명

침실구성

시설수준

기타

스타타워

1인실(장), 1인실, 2인실, 4인실

화장실 및 샤워실(개별)

식당,편의점,빨래방,카페테리아,공동취사실,휴게실,세미나실

스타빌

2인실

식당, 세탁실, 독서실,공동취사실, 휴게실

스타홈

2인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동)

구분

입사 신청

입사 상자 선정발표

생활관비 납부

여름방학

2011.5.30(월)~6.3(금)

2011.6.13(월)

2011.6.13(월)~6.17(금)

2학기

2011.6.7(화)~6.17(금)

2011.7.25(월)

2011.7.25(월)~7.29(금)

구분
스타타워

1인실 2인실 2인실

스타빌

2인실

스타홈

4인실

여름방학(3주) 352,500 240,000 187,500 172,500 161,250

여름방학(10주) 1,105,000 730,000  555,000  505,000  467,500  

2학기(16주) 2,118,000 1,518,000 1,238,000 1,158,000 1,098,000

반기(26주) 2,763,000 1,938,000 1,553,000 1,443,000 1,360,500 

전라북도 기관장 목요기도회(홀리클럽)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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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v News

‘The Great Heritage of the University’selection

A High-class Festival, The Place for Unifying its Members

Study Abroad Scholarships, Fashion Show
Grants, Sponsorship Initiatives and more 

JJ Superstar Festival 
“Dream, Passion and flying high”

Fashion Industry Major’s 'ICON'

Graduation Fashion Show Festival

Professor Joo-seung Byun, ‘The University’s

Heritage of 2011, The Future of Korea’selection

Genesis 6:8-9 But

Noahfoundfavorintheeyesofthe

LORD. 9 This is the account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and he

walked with God

What do we understand

about Noah?  Noah lived a life

that God was pleased with.

The Bible says Noah was

righteous and his life among

the people was one of honesty

and purity.  Ultimately, Noah

made a choice to “walk with

God.” I believe Noah’s

decision to walk with God

brought a smile to the Lord’s

face and in turn, the face of the

Lord shined on Noah. As God’

s people, we should desire to

please the Lord with our lives.

We should desire God’s face

to shine upon us. Numbers

6:25 says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What do we

need to do in order for God to

smile upon us? Church, we

need to love and obey God.

Matthew 22:37-38 say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38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If we

love God, we will choose to

obey Him. The Bible says in

John 14:15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Let’s make God smile in our

lives by loving Him and being

obedient to Him. As 2

Corinthians 5:9says,“...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Tell the Lord today that

you desire to please Him

above all else.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and do it

wholeheartedly.

The major of Fashion Industry

(Major Professor, Hyun-jeong Park)

opened the “2011 Fashion Industry

Major Graduation Fashion Show”in

Star Center’s Multi-purpose Hallon

May 25th. The fashion show began

with images of original symbols, and

eventually organized under the theme

of "ICON, which exists in all spheres of

today's life". 81 pieces of fashion

merchandise in Technology,

Environment, Sports, Multi cultural,

Peace, and other Fashion fields were

presented in six total sections.  Also,

digital lighting was used during the

performance.

"Serim TTC (Enterprise)", Korea's

representative  for casual wear

enterprises, funded one million won for

the fashion show, and last May3rd, the

"Fashion Group Hyung ji"(President

Byong-o Choi) offered 50 million won

as a scholarship in the 2nd Fashion

Course Abroad Program.

Student Ji-min Lee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freshman)

commented, "I enjoyed time spent

here. I was looking at the Multi cultural

dresses (Cultural Mosaic) and it

seemed like angels were walking down

the runway.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The book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Kuk-

yeokyeojido-seo) was translated

by Professor Joo-seung

Byun(Depart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steam, and was

selected as ‘The University’s

Heritage of 2011, The Future of

Korea’operated by the professors’

newspaper(Selection Committee

Chairman Bae-yong Lee, National

Brands Committee Chairman).

The overall number of books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Kuk-yeokyeojido-seo)

totals 50; the work was started in

May of 2002 by Professor Byun

and 20 people majoring in Korean

History,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09, after eighty ears of research,

the series was fully translated and

published(Jeon ju University, series

of Classics translated in to Korean

1).

The Kuk-yeokyeojido-

seo(book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 is a supple

mentto the Updated Version of

Korean Book of Maps on Regional

Provinces, Shin-Joong Dong-kuk

Yeoji Seoungnam, which was put

together and arranged by an thropo

geography of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ty. This book is not

only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late Chosun Dynasty, but also

includes necessary data regarding

the late Chosun Dynasty’s history

research. For this reason, it was

selected as ‘The Great Heritage of

the University’.

Professor Byun expressed that

"during the last 10-year period, we

devoted ourselves to translating the

Classics and I want to honor my

colleagues and scholars majoring 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bove all things, if you work hard in

your field and involve yourself in

research, you’ll be able to create

not only a brand with a nation wide

competitiveness, but a brand

representing Korea to the world. I

find life worth living because we

have been able to set such an

example.”

The Favor of the Lord

Brian Heldenbrand

On May25th, more than 12

thousand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hree-day 2011 JJ Superstar

“Dream, Passion and flying high”

Festival  organized by the 38th

General Student Government Korea

(President Sol Pak) and the 27th

‘High Five’Clubs Association

(President Yang-heon Kim), held

in the area near the outdoor theater.

On May 25, the festival was

begun at 17:00 by the JJ Superstar

Parade and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various important

dignitaries. The events for that day

included an inn’s taste-testing

competition, a Superstar foot-

volley ball (jokku)contest, a

Superstar Running Manevent, a

CCM competition, food booths from

club son campus, along with a

Superstar J and other special

events.

On May 26th, the16th Annual

White Horse Cheering Festival

washeld with performances from

Baejae University, Honam

University, Sunmoon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Kyungsung University,

and Daejeon University. Other

shows were held on that day along

with a congratulatory concert from

‘Girl’s Day’concluding the day.

On May 27th, events included

the Tae kwon do Demonstration

Corps’performance, ‘Find your

other half, a Wedding Fashion show,

a Junior Chairman Talent Show,

fireworks, and also performances

by the rapper, San E and the group,

T-ara. 

Student Sol Pak said: "I wish our

students would participate

independently with their dreams

and passion, and I hope we can

organize a place for harmony

among all of the members."

President Nam-sik Lee remarked,

"I wish it were a prestigious festival

that would attra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would become an event

that is held together with the

citizens, and I wish it would become

an instrument to show the

university’ s growth and

development.”

Parade, JJ Superstar Festival’s curtain 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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